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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호대학생의 전문직 자아개념 영향 요인

전민경‡
가야대학교 간호학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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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Abstract>

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factors influencing professional self-concept among nursing

students. A descriptive survey design was used with convenience sample of 250 nursing students

studying in 1 nursing college. The data were obtained from November 17 to 30, 2012 by self-reported

questionnaire. The collected date were analyzed using SPSS WIN 18.0 program. The mean score for

professional self-concept, self-esteem and, self-efficacy were at the intermediate level, with the value of

3.27, 3.14 and 3.78. There were moderate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the professional self-concept and

self-esteem(r=0.580, p<.001), the professional self-concept and self-efficacy (r=0.645, p<.001) and there

were moderate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self-esteem and self-efficacy(r=0.611, p<.001). The influencing

factors in professional self-concept of nursing students were self esteem, self efficacy, and motivation of

nursing(Adj R²=.479). In order to encourage nursing college students professional self-concept, the

nursing college should make efforts to develop a curriculum and program for improving self-esteem

and self-efficacy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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Ⅰ. 서론

1. 연구의 필요성

간호사는 다양한 전문직종이 공존하는 의료현장

에서 타 전문직과 협력하면서 독특한 간호전문직

의 업무를 수행하여 간호의 질적 향상과 간호조직

의 목표달성을 이룰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

어야 한다[1]. 간호교육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

수 있는 우수한 전문 간호 인력을 배출하기 위하

여 노력하고 있으며, 학교 교육과 임상 실습교육을 

통해 지식과 기술을 적용하는 학습 뿐 아니라 전

문인으로서의 가치관을 확립하는 경험을 가지게 

한다[2].

간호에 대한 전문인으로서의 가치관은 전문직 

자아개념으로 표현이 될 수 있다. 간호학생의 전문

직 자아개념이란, 미래의 간호사가 될 간호학생들

이 자기 자신과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 느끼는 정

서적 느낌과 견해를 말하는 것으로, 다양한 전문직

종이 공존하고 있는 의료현장에서 다른 전문직 종

사자들과 조화를 이루며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

는 스스로의 전문직 자아개념을 소유하는 것이 필

요하다. 긍정적인 전문직 자아개념은 간호학생 스

스로가 자신에 대한 이해와 견해가 긍정적일 때에 

생겨난다. 전문직 자아개념이 높은 간호사는 자신

에 대한 자아개념과 자존감, 자신감이 향상되어 간

호전문직 발전에 기여하는 반면, 전문직 자아개념

이 낮은 간호사는 생산성을 저하시켜, 간호직에 대

한 만족감과 업무수행 및 질적 간호에 영향을 주

게 된다[3].

전문직 자아개념의 발달은 공식적인 학교 교육 

기간과 계속적인 개인의 직업생활을 통해 이루어

진다[4]. 따라서 간호대학 재학 중의 간호교육은 

전문직 자아개념의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

생각된다.

간호가 전문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확고한 

간호가치관과 전문직업인으로서 간호사 자신의 긍

정적인 자아상이 형성되어야 한다. 간호전문직 자

아개념은 지니고 있는 자신의 업무에 대한 느낌과 

견해이며 간호의 본질적 가치에 기초한 정신이므

로 자신의 위치를 확립하고 스스로 만족할 때 긍

정적 자아개념이 생긴다. 긍정적 자아개념은 업무

의 만족을 주며 임상수행능력을 향상시킨다[5]. 따

라서 전문직 간호사로 가는 과정에 있는 간호 대

학생들의 전문직 자아개념의 형성은 중요하다고 

볼 수 있다.

박상연[6]의 연구에서 전문직 자아개념은 스스

로 전문직관을 형성하고 다른 전문인과 조화를 이

루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하고 질 높은 간호를 

제공해서 환자에게 만족감을 주므로 전문직 자아

개념을 확립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하였으며,

박보근[7]은 변화하고 다양해진 사회의 간호 요구

에 부응하여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

무엇보다 긍정적인 전문직 자아개념이 필요하다고 

하였다.

대학은 직업을 준비하기 위한 교육의 장으로,

대학생 시기에 직업에 대한 진로의식 및 진로준비

는 필수불가결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. 그러나 현

재 우리사회는 학생들이 자기의 전공이나 적성을 

고려하여 학과를 선택하기 보다는 취업이 잘되는 

학과위주로 선택하게 된다. 이로 인해, 입학 후에

도 학과에 대한 인식 부족과 적응의 어려움을 경

험하게 되고, 자존감과 자기효능감은 시간이 지날

수록 낮아지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[8].

자아존중감은 정서와 행동에 영향을 끼치는 자

기 가치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로 ‘높다' 혹은 ‘낮

다’로 평가하는 것으로, 개인이 자기에 대한 평가

나 자기 능력에 대한 태도에서 비롯되며, 자기 수

용, 자기 가치에 대한 기본적인 감정을 의미하는 

것으로[9]. 간호학생의 자아존중감이 높으면, 자아

개념이 긍정적이며 전문직 자아개념도 향상되어 

간호 전문직 발전을 가져온다[10]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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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편, 자기효능감(Self-efficacy)은 소유하고 있는 

지식과 기술 그리고 능력이 특정과업을 수행함에 

있어서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이라

는 신념 혹은 믿음을 말한다. 그런데 전문직 자아

개념은 전문적 지식, 가치, 기술 등에 대한 자아평

가를 통해 만들어 지는 것이므로[11], 자기 효능감

이 높은 사람은 전문직 자아개념이 높다고 볼 수 

있다.

황성자[12]의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

는 자기효능감 및 자아존중감이 관련변인임을 밝

혔으며, 장희정 등[13]의 연구에서 전문직 자아개

념과 자기효능감이 관련변인임을 밝혔다. 또한, 송

경애와 노춘희[14]의 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

구에서 임상간호사의 자아존중감과 전문직 자아개

념이 관련변인임을 밝혔다,

이상의 고찰에서 간호학생의 전문직 자아개념에 

대해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이 중요한 관련 요

인임을 알 수 있었다[12][13][14].

그러나 기존 선행연구들이 대체로 단편적 또는 

부분적으로 일부 변수만을 다루거나 그들 간의 관

련성만을 보고하고 있어 간호대학생의 전문직 자

아개념을 위한 제 변수의 설명력 정도는 분석되지 

않았다. 이와 같이 기존의 결과는 일부 개념만을 

포함하고 있어 전문직 자아개념을 영향을 미치는 

고취시키기 위해 요구되는 중요 개념을 포괄하지 

못하여[15] 결과 분석의 제한이 있으므로 본 연구

에서는 전문직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

보고된 자아존중감, 자기효능감 및 일반적 특성이 

전문직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력 정도를 분석하

고자 하였다.

따라서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과 

자기효능감, 전문직 자아개념의 정도를 파악하고 

상관관계 및 전문직 자아개념에 대한 영향력 정도

를 알아봄으로써 전문직 자아개념을 고취시킬 수 

있는 방안을 교과과정에 반영하도록 하여 간호의 

학교교육과 실습현장 교육의 발전에 기초자료를 

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.

2. 연구 목적

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전문직 자아개념의 영

향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 목적은 

다음과 같았다.

첫째,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한다.

둘째, 대상자의 자아존중감, 자기효능감, 전문직 

자아개념 정도를 파악한다.

셋째,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문직 자

아개념 정도를 파악한다.

넷째, 대상자의 자아존중감, 자기효능감, 전문직 

자아개념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.

다섯째, 대상자의 전문직 자아개념에 대한 영향

요인을 파악한다.

Ⅱ. 연구방법

1. 연구설계

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전문직 자아개념의 영

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.

2. 연구대상

본 연구의 대상자는 U시 소재 1개 3년제 간호

과에 재학 중인 1, 2, 3 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

였다. 연구대상자의 수는 G power 3.1.3 프로그램

에 근거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위하여 유의수준 (α)

0.05, 효과크기(f) 0.10, 검정력(1-β) 0.95일 때 적절

한 표본수가 226명이 산출되었으나 탈락율을 고려

하여 260부를 배부하여 256명 자료수집 하였으며,

부적절한 응답을 제외한 250명을 최종분석대상으

로 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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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자료수집 기간 및 방법 

자료수집 기간은 2012년 10월 17일에서 10월 30

까지 이었으며, 자료수집 방법은 대상 학생에게 연

구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서면동의를 구한 후 개

별적 설문지를 배포하여 작성하게 한 후 수거하였

다. 설문에 대한 응답은 익명으로 처리됨을 설명하

였으며, 연구 참여 도중 참여를 원하지 않을 경우 

언제라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다. 설문작성

에 소요된 시간은 약 15분 이었다

4. 연구도구

1) 자아존중감 

Rosenberg[9]가 고안한 Self Esteem Scale(SES)

를 전병제[16]가 번역한 척도를 사용하였다. 본 도

구는 총 10문항의 Likert 4점 척도로 ‘전혀 그렇지 

않다’ 1점, ‘그렇지 않은 편이다’ 2점, ‘그런 편이다’

3점, ‘매우 그렇다’ 4점으로 배점하였으며, 부정문

항은 역산하였다.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 정

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. 도구의 신뢰도는 개발 

당시는 Cronbach's α=.85이었으며, 본 연구에서는 

Cronbach's α=.86이었다.

2) 자기효능감

Sherer와 Maddux 등[17]이 개발한 자기효능감 

측정도구를 정애숙[18]이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

하였다. 본 도구는 총 17문항의 Likert 5점 척도로 

‘전혀 그렇지 않다’ 1점, ‘대체로 그렇지 않다’ 2점,

‘보통이다’ 3점, ‘대체로 그렇다’ 4점, ‘매우 그렇다’

5점으로 배점하였으며,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

감 정도가 높음을 의미 한다. 도구의 신뢰도는 정

애숙[18]의 연구에서 Cronbach`s α=.86이었으며, 본 

연구에서는 Cronbach`s α=.93이었다

3) 전문직 자아개념

Arthur[3]가 개발하고 송희란[19]이 수정 보완한 

도구를 사용하였다. 본 도구는 총 30문항의 Likert

4점 척도로 ‘전혀 그렇지 않다’ 1점, ‘그렇지 않은 

편이다’ 2점, ‘그런 편이다’ 3점, ‘매우 그렇다’ 4점

으로 배점하였으며, 부정문항은 역산하였다. 점수

가 높을수록 전문직 자아개념 정도가 높음을 의미

한다. 도구의 신뢰도는 개발 당시 Cronbach's α

=.85이었으며, 본 연구에서 Cronbach's α=.93 이었

다.

5. 자료분석 방법

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8.0 프로그램을 이용

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.

첫째,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

분석하였다.

둘째, 대상자의 자아존중감, 자기효능감과 전문

직 자아개념 정도는 최소값과 최대값, 평균과 표준

편차로 분석하였다.

셋째,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문직 자아개념  정

도는 t-test, ANOVA 및 Scheffe's test로 분석하였

다.

넷째, 대상자의 자아존중감, 자기효능감, 전문직 

자아개념의 상관관계는 피어슨 상관관계계수로 분

석하였다.

다섯째, 자아존중감, 자기효능감 및 일반적 특성

이 전문직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중

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.

Ⅲ. 연구결과 

1.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

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중 성별은 여자가 234

명(93.6%)으로 대부분이었으며, 나이는 20세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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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 138명(55.2%), 21-25세가 34.8명(34.8) 이었으며,

종교는 없음이 113명(45.2%), 기독교와 불교 각각 

57명(22.8%), 천주교 20명(8.0%) 순이었다. 학년은 

3학년이 92명(36.8%), 2학년이 81명(32.4%), 1학년

이 77명(30.8%)이었고, 임상실습 경험유무는 있음

이 180명(72%), 없음이 70명(28.0%)이었다. 임상실

습 경험 기간은 5-10주가 86명(36.8%), 11주 이상이 

92명(34.4%), 4주 이하가 72명(28.8%)이었으며, 실

습경험 부서는 5개 이하가 155명(62%), 6개 이상이 

95명(38%)이었다. 간호학 지원 동기는 자신의 의지

가 106명(42.4%), 취업보장이 82명(32.8%), 부모님

이나 선생님의 권유가 49명(19.6%)의 순이었다. 졸

업 후 희망 분야는 임상간호사가 192명(76.8%), 보

건소간호사가 21명(8.4%), 기타가 20명(8.0%)의 순

이었다<Table 1>.

<Table 1>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(n=250)

Variables Categories n %
Gender Female  234  93.6

Male   16   6.4

Age
20>  138  55.2
21~25   87  34.8
26~30   19   7.6
31<    6   2.4

Religion
No religion  113  45.2
Protestant   57  22.8
Catholic   20   8.0
Buddhism   57  22.8
Other    3   1.2

Grade
Freshman   77  30.8
Sophomore   81  32.4
Junior   92  36.8

Clinical practice No   70  28.0
Yes  180  72.0

Period of clinical practice
4weeks>   72  28.8
5-10weeks   86  36.8
11weeks>   92  34.4

Department of clinical
practice(Number)

5>  155  62.0
6<   95  38.0

Motivation of nursing

Aptitude/Interest  106  42.4
Advice of parents or teacher   49  19.6
Job possibility   82  32.8
Grade/score    5   2.0
Opportunity of community service    4   1.6
Other    4   1.6

Course after graduation 
Clinical nurse  192  76.8
Occupational health nurse   11   4.4
Health teacher    6   2.4
Public health nurse   21   8.4
Other   20   8.0



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Vol.7 No.4 (December 2013)

- 124 -

2. 대상자의 자아존중감, 자기효능감, 전문직자
아개념 정도 

대상자의 전문직 자아개념의 정도는 평균 

98.06±10.33(최소값:75, 최대값:120), 평균평점 

3.27±0.34 이었으며(척도범위: 1-4), 대상자의 자아

존중감 정도는 평균 31.44±4.65(최소값:14 , 최대

값:40 ), 평균평점 3.14±0.47(척도 범위: 1-5)이었다.

대상자의 자기효능감의 정도는 평균 64. 32±8.76

(최소값:40, 최대값:85), 평균평점 3.78±0.52 이었다

(척도범위: 1-5)<Table 2>.

3.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문직자아개
념 정도

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문직 자아개념 

정도는 총 임상실습 주수(F=3.391, p=.035), 간호학 

지원동기(F=2.2446, p=.035)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

있었다. 사후검정 결과 총 임상실습 주수, 간호학 

지원동기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

<Table 3>.

4. 대상자의 자아존중감, 자기효능감, 전문직자
아개념과의 관계

대상자의 자아존중감과 전문직 자아개념의 관계

도 중정도의 정적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

으며(r=.589, p<.001), 자기효능감과 전문직 자아개

념의 관계도 중정도의 정적상관관계가 있는 것으

로(r=.645, p<.001) 나타났다. 자아존중감과 자기효

능감의 관계는 중정도의 정적상관관계가 있는 것

으로 나타났다(r=.611, p<.001)<Table 4>.

5. 대상자의 전문직 자아개념 영향 요인

대상자의 전문직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요

인을 확인하기 위해 전문직 자아개념을 종속변수

로 하고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전문직 자아개

념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간호학 지원 동기, 총 

임상실습 주수와  전문직 자아개념과 유의한 상관

관계가 나타난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을 설명변

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<Table

5>와 같다. 다중공선성을 점검한 결과 공차한계는 

0.627∼0.999로 모두 0.1이상 이었으며, 분산팽창지

수(VIF)는 1.595∼1.001으로 10보다 적었으며, 상태

지수는 4.553∼22.599로 30보다 적었다. 대상자의 

전문직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자아

존중감(β=.453, p<.001), 자기효능감(β=.309,

p<.001)과 간호학 지원동기(β=.094, p=.042)이었으

며, 수정된 결정계수(Adj R²)는 .479로 설명력은 

47.9%이었다<Table 5>.

<Table 2> Degree of self-esteem, self-efficacy and professional self-concept (n=250)

Classification Items Observed range 
(min~max) Mean ± SD (Mean±SD)

/item scale range
Professional 
Self-Concept 30 45(75~120) 98.06 ± 10.33 3.27 ± .34 1-4
Self-esteem 10 26(14~40) 31.44 ± 4.65 3.14 ± .47 1-4
Self-efficacy 17 45(40~85) 64.32 ± 8.76 3.78 ± .52 1-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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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Table 3> Degree of professional self-concept according to participants' characteristics (n=250)

Variables Categories professional self-concept
mean±SD t/F p

Gender Female 101.36±10.67 -1.329 .185
Male  97.83±10.29

Age
20>  98.14±10.28  1.203 .309
21~25  97.25±10.18
26~30 101.95±10.75
31< 95.50±11.81

Religion
No religion 97.18±9.89 1.979 .098
Protestant  97.18±10.32
Catholic 100.15±10.43
Buddhism  99.26±10.88
Other 111.33±7.57

Grade
Freshman  96.82±9.20 2.871 .059
Sophomore 100.30±11.52
Junior   97.13±7.57

Clinical practice No 96.29±9.08 -1.829 .069
Yes  98.75±10.71

Period of clinical 
practice

4weeks> 96.50±9.20 3.391 .035
5-10weeks 100.36±11.34
11weeks> 97.13±9.89

Department of clinical 
practice (Number)

5>  98.57±10.58 1.006 .316
6< 97.22±9.90

Motivation of nursing

Aptitude/Interest 100.29±9.94  2.446 .035
Advice of parents or teacher  96.59±11.10
Job possibility 95.61±9.87
Grade/score 101.60±11.08
Opportunity of community service 98.25±7.50
Other 102.50±12.37

Course after graduation 

Clinical nurse 98.81±10.16  2.278 .062
Occupational health nurse 95.00±9.88
Health teacher 89.33±4.26
Public health nurse  94.48±10.70
Other  98.90±11.54

<Table 4> Correlation for self-esteem, self-efficacy and professional self-concept(n=250)

Categories Professional Self-Concept
 r(p)

Self-esteem
r(p)

Self-efficacy
r(p)

Professional Self-Concept 1 .589(<.001) .645(<.001)
Self-esteem  1 .611(<.001)
Self-efficacy     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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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Table 5> Regression analysis of factors on professional self-concept

Variable  B  SE  β  t p Collinearity statistics  Adj R² F pTolerance VIF
Self-esteem .535 .068 .453 7.843 <.001 .627 1.595 .479 77.262 <.001
Self-efficacy .686 .128 .309 5.353 <.001 .627 1.595
Motivation of 
nursing .869 .426 .094 2.043  .042 .999 1.001

Ⅳ. 고찰

간호대학생의 전문직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

요인을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고찰을 해 보면 

다음과 같다.

간호대학생의 전문직 자아개념의 정도는 4점 만

점에 3.27로,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임상간호사를 

대상으로 한 김정옥 등[20]의 연구결과 2.70으로 

나타난 결과보다 다소 높았다. 이는 간호대학생의 

전문직 자아개념이 임상간호사보다 높은 것으로 

해석할 수 있어 이는 간호대학생인 경우 미래 자

신의 직업이 될 간호직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은 

것으로 사료된다.

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정도는 4점 만점에 평

균 3.14점으로,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한 

2.99로 나타난 이정인[21]의 연구 결과와 3.10로 나

타난 황성자[12]의 연구결과, 3.43으로 나타난 정하

윤과 정귀임[22]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으며, 김

명숙[23]의 5점 척도로 측정한 결과에서의 3.84보

다 다소 높았다. 대체로 간호학생들은 자신을 존경

하고 가치 있는 사람으로 지각하고 있으며, 이는 

간호학생들이 사회생활에서 진취적이고 활동적인 

생활을 영위함으로써 활력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

것을 의미하므로 앞으로 자아존중감을 잘 유지시

켜 주는 전략이 요구된다고 하겠다.

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의 정도는 5점 만점에 

평균3.78점으로,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간호대학생

의 자기효능감을 측정한 김명숙[23]의 연구결과 

3.44, 황성자[12]의 연구결과 3.52와는 유사하였으

나, 이정인[21]의 연구결과 2.80로 나타난 것보다는 

높았다. 이러한 결과는 이는 간호학의 경우 이론수

업에 연계된 실습의 경험으로 인해 맡은 일을 성

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믿음이 보다 높은 데

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되며, 바람직한 현상으로 

보인다.

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문직 자아

개념 정도는 총 임상실습 주수, 간호학 지원 동기

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. 이러한 결과는 송

희란[19]의 연구에서 간호학과 지원 동기에 따라 

전문직 자아개념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는 결과

와 일치하였으며, 송경애와 노춘희[14]의 연구에서 

임상간호사의 근무경력에 따라 전문직 자아개념에 

유의한 차이가 있었다는 결과와 유사하였다. 이는 

전문직 자아개념이 자기 자신과 수행하는 업무에 

대해 느끼는 정서적 느낌과 견해를 말하는 것[5]으

로 타인의 의지가 아닌 자기의 의지로 무언가를 

선택했을 때 긍정적인 결정을 할 수 있으며 모든 

일에 적극적이라는 학자들[3]의 견해에 부합하는 

결과로 간호학을 자신이 선택한 경우 간호직에 대

해 보다 긍정적인 정서적 느낌과 견해를 가지게 

되어 보다 높은 전문직 자아개념을 가지게 되는 

것으로 생각된다. 또한, 임상실습 기간 동안 학생

들은 학교에서 배운 교육적 지식과, 관리기술, 그

리고 전문적인 간호를 위해 요구되는 환자와의 관

계를 정립하게 되므로 자기 자신과 수행하는 업무

에 대해 실습동안 전문직으로써의 긍정적인 느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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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 견해를 가질 수 있는 중요한 시기임을 알 수 

있다. 따라서, 간호전문직에 대한 정체성 고취를 

위해 스스로가 갖는 직업에 대한 사명감과 실습현

장의 체계적인 실습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한다. 이

를 위해 교육현장에서는 전문직 실무와 다양한 교

수학습 전략 및 질적인 임상실습을 위한 전략 프

로그램이 필요하겠다.

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전문직 자아개념의 

관계(r=.589, p<.001)는 중정도의 정적상관관계가 

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즉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

감 정도가 높을수록 전문직 자아개념 정도가 높았

다. 이러한 결과는 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송경

애와 노춘희[14]의 연구에서 자아존중감과 전문직 

자아개념의 관계가 r=.5739로 나타난 결과와 유사

하였다. 이는 개인의 자아체계는 전문직 자아에 영

향을 미치므로[10] 자아존중감에도 영향을 미치는 

것으로 생각된다. 자아존중감은 타인과의 긍정적인 

상호작용을 통해 얼마든지 변경시킬 수 있는 것

[24]이므로 간호대학생의 전문직 자아개념을 높이

기 위해 자아존중감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프로

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.

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과 전문직 자아개념의 

관계(r=.645, p<.001)는 중정도의 유의한 정적상관

관계가 있었다. 즉,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 정도

가 높을수록 전문직 자아개념 정도가 높았다. 이러

한 결과는 선행연구들 [8][13]에서 두 변수간의 관

계가 중정도의 정적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

난 결과와 유사하였다. 이는 자기효능감은 주어진 

업무를 성취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조직하고 수

행하는 능력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말하는 것[25]

이고, 전문직 자아개념의 구축은 전문직 지식, 가

치 그리고 기술에 대한 자아평가를 통해 이루어지

므로[11] 자기효능감이 높은 경우 자신의 기술에 

대한 자아평가가 긍정적으로 나타남으로 전문직 

자아개념의 발달을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

다.

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의 관계

(r=.611, p<.001)는 중정도의 정적상관관계가 있는 

것으로 나타났다. 이러한 결과는 김명숙[23]의 연

구결과(r=.40, p<.001)와 유사하였다. 이러한 결과

는 간호학생들이 자기 자신을 존경하고 가치 있는 

사람이라고 지각할수록 어려운 과제를 회피하지 

않고 도전하여 성취할 수 있다고 믿는 자기효능감

이 높다고 볼 수 있다. 따라서 대학교육에서 자아

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의 향상에 관심을 갖고 다루

어야 할 과제임을 지적해주었다.

본 연구에서 자아존중감, 자기효능감과 간호학 

지원동기가 간호대학생의 전문직 자아개념에 영향

을 미치는 요인(Adj R²=.479)으로 나타났다. 이러

한 결과는 김명숙[23]의 연구결과 자아존중감과 자

기효능감이 전문직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변

인임을 밝힌 것과 유사하였다. 이는 자신의 의지와 

흥미를 통해  간호학을 선택한 경우 간호직에 대

해 보다 긍정적인 느낌과 견해를 가지게 되고, 이

로 인해 자신이 바람직한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

것이라는 믿음과 견해를 가지게 되므로 전문직 자

아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. 또한 높

은 전문직 자아개념은 다른 전문직과 조화를 이루

고,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하고, 질 높은 간호를 제

공하여 환자에게 만족감을 주는 것이므로[6], 이러

한 전문직 자아개념을 높이기 위해서 간호대학생

의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방안

을 모색하여 중재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

다.

이상과 같이 논의해 보았을 때, 자아존중감과 

자기효능감이 간호대학생의 전문직 자아개념에 영

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. 따라서 간호

대학생의 학교 교육과 임상실습에서 전문직 자아

개념의 정립과 발달을 위해 자아존중감과 자기효

능감을 높여주기 위한 증진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

용이 필요하다고 하겠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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Ⅴ. 결론 및 제언

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전문직 자아개념의 영

향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로서 

간호교육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가 되고자 시도되

었다. 연구결과 대상자의 전문직 자아개념의 정도

는 3.27로 높게 나타났다. 또한, 자아존중감 정도는 

3.14, 자기효능감 정도는 3.78로 나타났다. 대상자

의 전문직 자아개념의 관계와 자아존중감은 유의

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, 전문직 자아개념과 자

기효능감의 관계도 중간정도의 정적 상관관계를 

보였다. 즉,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

전문직 자아개념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. 또한 간

호학 지원동기가 간호학생의 전문직 자아개념의 

영향요인임이 밝혀졌다. 따라서 간호학생들의 전문

직 자아개념은 간호직에 대한 확신과 업무에 대한 

만족감과  업무수행 및 질적 간호에 영향을 미치

는 요인이므로, 간호학생의 전문직 자아개념을 높

이기 위해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킬 

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이 필요하다

고 할 수 있겠다.

이상에서 살펴본 연구의 결과와 논의를 바탕으

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. 본 연구의 연구

대상을 임의 표출법에 의해 선정하여 특정 그룹에 

표본 수가 편중되어 있으므로 연구결과를 확대 해

석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, 다른 지역을 

고려한 반복연구가 요구된다. 또한 간호학생의 전

문직 자아개념에 영향을 주는 변인에 대한 후속 

연구가 요구된다. 또한 간호학생의 전문직 자아개

념을 높이기 위해 자아존중감, 자기효능감을 증진

시킬 수 있는 교육과정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연

구가 요구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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